
김장겸, 우리가 바로 증거다
 

MBC 김장겸 사장 등은 10일 “표적 사찰과 편파 수사의 특별근로감독 연장 의도를 거부한다”는 성명을 내놨다. 
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근로감독을 향해 차마 “연장을 거부한다”고는 말 못하고 “연장 ‘의도’를 거부한다”
고 한 것이다. 당신들의 성명이 늘 그런 수준이었지만, 이번 성명은 제목부터 초라하고 찌질하기 짝이 없다.  
  
당신들은 성명을 통해 “특별근로감독은 표적 사찰이자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의도에 맞춘 수단”이라
고 주장하고 있다.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5년 당신들이 저지른 각종 불법‧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다. 노동조합 
조합원 또는 집행부라는 이유로,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, 끊임없이 징계하고 보복 인사하고 불이익을 가한 행
위,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·종용한 행위, 탈퇴를 거부하자 불이익을 가한 행위,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행위 등 
백화점식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행사이자 공법행위(公法行爲)다. 숱한 죄상으로 점철된 MBC 사태
는 언론인 탄압 문제일 뿐만 아니라, 명백한 노동 탄압 문제다. 당신들이 진심으로 이 문제를 따지고 싶다면 노
동관계법 등 관련 법이라도 공부하고, 작은 법리나 증거라도 내세워 반박하기 바란다. 

김장겸, 안광한, 김종국, 김재철. 

당신들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의 결정적 증거는, 바로 우리다.

당신들은 신천 교육대, 미래방송연구소(미래전략실), 경인지사, 신사업개발센터,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급조된 
유배지에 우리를 몰아넣고 격리했다. 그것으로도 모자라 신사옥건설국, 주조정실, NPS센터, 뉴미디어뉴스국, 매체
전략국, 심의국, 광고국, 사회공헌실 등 멀쩡한 조직까지 유배지로 둔갑시켰다. 그곳에서 성실히 일해 온 사람들
에게까지 모멸감을 심어주었다. 그 뿐인가. 당신들은 ‘불온 직원 리스트’를 만들어 승진 누락과 인사 평가 최하점 
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고, 보복 징계와 보복 발령을 일삼았다. 이렇게 쫓아낸 구성원들을 연속 저성과자로 둔
갑시키고 대규모 해고 프로젝트까지 시도했다.  

이런 짓을 버젓이 저질러놓고, 특별근로감독이 방송 장악이라고? 
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이는 연쇄 테러범이 ”날 진압하면 너희도 테러범“이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다. 
  
말도 안 되는 주장, 이제 그만두자. 김장겸, 당신과 당신의 수하는 어차피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다. 우리는 당
신이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. 우리는 법에 의거한 미래를 기대할 뿐이다. 당신을 비롯해 
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이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. 혹시라도 그게 두렵다면, 당신의 마지막 기회
는 지금이다. 95%가 당신을 지목했다. 
  
"김장겸은 즉각 물러나라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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